
남아시아의 미전도종족
20년은 긴 시간입니다. 남아시아의 1000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 미전도종족 그룹 가운데서 복음의 결실을 얻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종족 그룹 가운데서의 사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었었습니다. IMB 사역자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그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수년간의 좌절 끝에 브라질 출신의 그리스도인 부부인 
루치아노와 소피아 세라노*가 이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세라노 부부는 이웃 지역에 사는 IMB 사역자 랄프와 러비 

아데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라노 부부가 도착한 직후, 소피아와 지역의 한 
그리스도인이 몇몇 여성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종족 그룹이 사는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역사적으로 복음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종족 그룹] 가운데 
주님 자신을 증인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랄프는 “그러나 이제는 담대한 현지인 파트너들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랄프 아데어*, IMB 선교사

*보안을 위하여 가명을 사용함

기도주간  •  7일
12월 5일, 토요일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다. imb.org/lmco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무슬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도 시키며 사역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데어 가족과 세라노 가족은 그 종족 
그룹과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기꺼이 배우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사역 훈련 중에 이 부부들이 전도와 
일대일 제자훈련이 본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사회에 나가 배운 것을 실습해 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종족 그룹] 가운데 주님 자신을 
증인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랄프는 “그러나 이제는 담대한 
현지인 파트너들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림*은 이 도전을 받아들인 현지인 파트너 입니다. 살림은 그 
종족 그룹 출신입니다. 그는 10년 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최근에야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데 자의로 헌신했습니다. 
랄프, 루치아노, 살림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림은 

그들이 만나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신실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데어 가족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함께 섬기는 것이 그 종족 
그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교회 목회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어떻게 아데어 가족과 협력할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 
남아시아까지 찾아왔습니다. 랄프와 러비는 더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동시에 교회 개척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랄프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국제 선교에 관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사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데어 가족의 소망은 앞으로 20년이 이 종족 그룹 가운데서 
복음 역사의 새로운 장이 되는 것입니다. 

7일  •  12월 5일, 토요일

현지 크리스찬들이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데어 부부와 세라노 부부가 복음을 전하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 시킬 때에 영적인 불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세라노 부부와 아데어 부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다.


